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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재 시리즈  
 

◆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개요 및 동향 (번외편) 

 

 LED에 대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초기에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IEC 60825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레이저와는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6년 국제전

기기술위원회(IEC)는 레이저를 제외한 램프 및 램프 시스템에 대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평

가 기준인 IEC 62471를 제정하였다. 현재 유럽에 조명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CE 인증

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광생물학 안전성에 대한 평가(EN 62471, 2008년)를 시행하여야 CE 인증

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국도 UL인증에서 광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규격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IEC 62471를 그대로 적용한 KS C IEC 62471(2008년)를 재정하고 KS C 7656(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그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 

 

 
< 그림 1 : 광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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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광생물학적 안전성 경고 라벨 예시 >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빛에 의한 인체의 피부나 눈에 미치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제품 및 포장, 사용자 매뉴얼에 경고 심볼 및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IEC/TR 62471-

2, 그림 2 참조). 시험에 앞서 램프는 사용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람이 사용하거

나 공간은 비추도록 고안된 전반 조명램프(GLS : General lighting service)와 필름 투영, 복사기,  

선텐, 산업공정, 의료용, 탐조등 등 전반 조명램프 외 기타 램프(Non-GLS)로 나뉘어 진다. 

 전반 조명램프는 500 lx 거리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며 그 외의 램프는 200 mm 거리에서 측정이 

된다. 각 램프는 앞서 언급한 피부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복사조도(Irradiance, 표1 

참조), 눈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복사휘도(Radiance, 표 2 참조)를 측정하고 각 위험

에 해당하는 가중함수를 적용하여 방출 한계(Emission limits)를 계산하여 위험그룹(Risk Group)을 

판단하게 된다(표 3 참조). 각 위험 그룹은 제외그룹(Exempt Group), 위험그룹 1(Risk Group 1 : 

Low-Risk), 위험그룹 2(Risk Group 2 : Moderate-Risk), 위험그룹 3(Risk Group 3 : High-Risk)으로  

나뉘어 지며, 위험그룹 3은 위험 그룹 2의 방출 한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 표 1. 피부 또는 각막 표면 노출 한계 요약(복사조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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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망막 노출 한계 요약(복사휘도 기준) > 

 
< 표 3. 연속파 램프의 위험그룹에 대한 방출 한계 > 

 

 

 현재 IEC 62471에서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백색광원을 사용하는 전반조명용 LED 램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0 lx 거리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험그룹 1을 초과할 수 없

다.  아무리 고출력 램프라 500 lx 거리에서 측정하면 위험그룹 1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전반조명램프와 이외의 램프를 구분하기가 모호한 점이 있다.  이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에서 2012년 IEC/TR 62778 재정하였으며 향후 개정되는 LED 조명제품의 안전 인증 기준에 적용

할 준비 중이다.  

 다음 호에 이어서 새롭게 적용될 IEC/TR 62778에 대하여 소개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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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제품 EMF규격 

   이번호에서 조명제품 EMF규격에 대해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많은 엔지니어들께서 평소 궁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EMF(ELECTRO MAGNETIC FIELD)는 눈에 보이지 않는 electrical and magnetic force를 의미하며 

파장의 형태를 띤 radiation입니다.  

EMF는 전계(electric field)와 자계(magnetic field)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계와 자계는 전력선과 케이블, 주택 옥내배선,그리고 각종 전기기기 등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항상 존재하지요.  

 전계(electric field)는 금속이나 격벽으로 차폐가 되나, 자계(magnetic field)는 차폐하기 힘듬 

 (금속, 콘크리트, 사람 인체를 관통할 수 있음) . 

 인체의 많은 프로세스가 생체 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인위적이고 강한 EMF는 인체에 악영

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작게는 수면주기, 스트레스 레벨에서 크게는 면역시스템이나 DNA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MF standards 

 EMF standards Household Appliances IEC 62233: magnetic field 

  radiated by the test equipment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EC 62311: measurement  

  procedures (not limit values)  

*Lighting equipment: IEC 62493:Assessment of lighting equipment 

  related to human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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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49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일반조명용 기기(실내용, 옥외용, 산업용포함)  

-다기능제품의 조명기능  

-오로지 조명기기와 사용되는 독립적인 부품 .적용비대상: -항공기 및 비행장용 조명기기  

-도로차량용 조명기기 (대중교통수단에서 승객칸 조명에 사용되는 조명기기는 제외)  

-농업용 조명기기 -보트/선박용 조명기기 -복사기, 슬라이드 프로젝터 -조명기기의 내장부품 

 (ex:내장형 전자식 컨트롤기어)  

 

 IEC 62493 적용범위 1-1 

 Relevant Lighting Products: 

* All indoo r and / or outdoo r lighting  equipm ent fo r illum ina tion  

     purposes with AC or battery power supply, which include all  

     industrial, residential, public and street lighting. 

  

* Independent auxilia ries exclusive ly fo r the  use  with  lighting  

     equipment. 

 

 Exempted Lighting Products: 

* Lighting  equipm ent fo r a ircra ft and  a irfie ld s. 

* Lighting  equipment for road-vehicles 

      (except lighting used for the illumination of passenger compartments in public transport). 

* Lighting  equipm ent fo r ag riculture . 

* Lighting  equipm ent fo r boa ts/ vesse ls. 

* Pho to cop ie rs, slid e  p ro jecto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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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493 적용범위 1-2 

 General Requirements: 

*Supply Voltage:+/-2 % of the maximum rated   

   supply voltage. 

*For Voltage range: +/-2 % of the minimum and 

  maximum nominal supply voltages. 

*Ambient Temperature: 15 °C to 25 °C. 

*Test Location: inside a standard Emission  

  Anechoic Chamber. 

 

 IEC 62493 적용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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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493 적용범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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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493 적용범위 2-2 

EMI Receiver( or spectrum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Factor “F”를 구하기 위해서 각 

Jcap

     ※ EMI Receiver를 이용한 측정(예) 

(fn)값에 대한 전류밀도를 구해야 하므로 각 주파수별 측정결과(약 1580개)의 g(fn) 값을 구해

야 한다. 

 

 

   
-25

   
-20

   
-15

   
-10

   
-5
   
0
   
5
   

10
   

15
   

20

20k 30k 40 50 60   80 100k 200 300 400500     800 1M 2M 3M 4M 5M 6   8 10M

Le
ve

l i
n 

dB
킮

Frequency in Hz



 Copyright 2014 ⓒ NTREE Testing Lab. All Rights Reserved.  

IEC 62493 적용범위 2-3 (시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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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493 적용범위 3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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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관련동향 

 
    ◆ 나노리프 (NanoLeaf Bulb)전구   

 

 처음에는 한켠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제는 중화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하더군요.  곧이어 영미권에서도 언론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술 성향이 될 거 

같아 게재해 봅니다.    

 중화권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청쿵그룹의 리카싱 회장의 새로운 분야의 투자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산업인 LED조명입니다. LED산업은 리 회장의 새로운 관심영역. 리 회장은 

최근 중국 언론에서 "나의 새로운 장난감은 LED조명"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

 

 수많은 LED 관련 제품중에서 리회장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나노리프 전구이다. 기존 전구에 

소형 LED램프들을 넣어 불을 켰을 때, 마치 나뭇잎에서 햇살이 빛나는 것같다고 불려진 나노리프 

전구는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업계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열전구 모양

의 틀에 수십개의 작은 LED를 달은 나노리프 전구는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훨씬 밝은 빛을 낼 수 

있다.

습니다 하단

에 관련 기사를 소개해 봅니다.  

  가격면에서도 보급확대에 따라 점점 하락하고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다. 향후, 나노리프

를 접목시킨 새로운 응용 제품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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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77mm by 110mm  

사용전력: 7W  

수명: 30년 (하루3시간 기준) 

 

▶첨단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리카싱 = 청쿵그룹 산하 투자회사인 호라이즌벤처스의 리카싱 회장

에게 LED산업은 리 회장의 새로운 관심영역이다. 리 회장은 최근 중국 언론에서 “나의 새로운 장

난감은 LED조명”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리 회장이 주목하는 상품은 미래형 전구로 불리는 나노리프 전구다. 백열전구 모양의 틀에 수십

개의 작은 LED를 달은 나노리프 전구는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훨씬 밝은 빛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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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카싱 회장은 올해로 만 86세를 맞았다. 고령의 리 회장이 최첨단 기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그 나이 또래의 부호들과 비교해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까지 30년 이상 단 한번도 회사를 적자로 만든 적이 없었다는 리카싱 회장.  

 리 회장의 판단이 이번에도 적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한국기사: 헤럴드 경제, 중국기사: 百度中国网, 미주기사: huffingto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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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관련동향 

 

    ◆ 중 국    
 

 중국 LED 전원장치 9월 1일부로 CCC 인증 실시 

- LED 전원장치 강제성 인증 - 

- 중국정부 지원으로 야기된 공급과잉, 시장규제로 바로잡기 - 

- 중국 LED 산업 진출, 핵심기술과 특허권으로 공략하라 - 

  

□ 2014년 9월 1일부로 LED 전원 CCC 인증하도록 규제 

  

 ○ 최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LED 전원 인증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인증 관

련 규정사항을 공고 (2014년 7월 16일) 

  - CNCA는 ‘강제성 상품인증을 실시하는데 관한 공고(이하 ’신 규칙‘)를 발표했는데, 그 중 LED 

상품 강제성인증에 관한 수정사항이 중국 LED 산업 관계자의 이목을 끎. 

   *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

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증제도의 제정과 수정 및 발표, 인증인가 업무를 주관하는 중국 국무원 산

하기구 

  - 수정된 신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로 실시되며 새로운 인증위탁업무는 CNCA에서 지정한 

인증기구가 진행 

  - 신 규칙 실시 이전에 발급한 강제성 상품인증증서는 계속 발효 

  

 ○ 신 규칙의 LED 관련 규제가 업계의 주목을 받는 원인은 강제성 인증범위에 LED 전원장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 

  - LED 전원장치의 주요 기능은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 LED 전압과 전류의 매치를 실현하는 것 

  - LED 조명의 핵심동력인 LED 전원장치는 직접적으로 LED 산업의 발전과 보급화에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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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新) 규칙 주요 내용 

  

 ○ 신(新) 규칙은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했음. 

  - 조명전기 유형에서 2개 상품, 저전압 전기제품의 누전보고기 유형 항목 1개 상품, 회로차단기 

품목에 2개 상품을 추가했음. 

  - 또한, 전선 및 케이블 유형에 일부 JB/T 표준(자율성 기계제품 표준)이 수정되면서 추가된 상

품 규격번호를 추가했음. 

  

1. 조명전기 유형에서 ‘고강도 기체방전등용 전자안정기, LED용 직류 혹은 교류 전기 컨트롤 장치 

등 2개 상품을 추가 

2. 저전압전기제품의 누전보고기 유형 항목에 가정용과 유사한 용도의 SRCD 상품을 추가하고 회

로차단기 품목에 B형 잉여전류 회로차단기(B형 RCCB와 B형 RCBO), 가정용 및 유사 장소용 SRCD 

상품을 추가 

3. 전선 및 케이블 유형에 JB/T8735.2-2011, JB/T8734.2~.6-2012 표준이 수정되면서 추가된 상품 

규격번호를 추가 

  

  - 신 규칙에 편입된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로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출하, 판매, 수입 혹

은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 현재 CQC 인증에만 그치는 LED 전원 상품도 2015년 9월 1일 전에 CCC 인증을 받아야 함. 

   * CQC 인증은 자율성 인증으로 중국품질센터에서 진행됨. 

  - LED 전원에 대해 CCC 인증을 진행하는 국가 표준은 GB 19510.1-2009, GB 19510.14-2009, GB 

17743-2007, GB 17625.1-2012 등이 있음. 

  

 ○ 중국 시장에서 LED 상품은 현재까지 CCC 인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상품 품질과 가

치를 인정받기 위한 기업은 자율성 인증을 진행했음. 

  - CCC 인증을 해야 하는 상품은 주로 전원 전압이 36~1000V인 LED 조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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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가로등, LED 응급조명기구 등 전문적 용도가 있는 상품은 CCC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았

음. 

  - 기타 상품은 기업이 그 상품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까지 자율성 상품인증인 CQC 인증과 

에너지 절약 인증을 진행했음. 

  

LED 상품 자율성 인증기관과 인증마크 

 

자료원: CQC홈페이지,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LED 산업, 정부 지원으로 공급과잉 야기 

  

 ○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인식 강화 등으로 중국 LED 조명 및 전반 LED 산업 최근 규

모가 급등하는 발전추세를 보임. 

  - 중국 인터넷 소비조사연구센터(ZDC)의 2012년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LED 조명의 시장

규모는 2008년의 32억 위안의 규모로 2012년에는 10배 이상으로 몸집을 키우며 345억7000만 위

안의 기록을 남김. 

  - 또한,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발전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2014년에는 2008년의 근 30배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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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조명 시장규모 및 성장률 추이(2008~2014)         (단위: 억 위안) 

  

자료원: 인터넷소비조사연구센터(互聯網消費調硏中心; ZDC) 

 

 ○ 2014년 7월 28일 중국신문왕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LED 산업이 집중된 광둥성의 LED 산업 

규모는 2013년 2811억 위안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3500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임. 

  - 최근 발표한 LED 업종연구보고의 예측에 따르면 2014년 세계 LED 조명상품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 그중 북미지역의 증가율은 70%로 예측되는 반면, 중국 시장의 LED 조명상품의 

증가율은 80%로 예측(中國新聞網, 2014년 7월 28일 자 보도 인용) 

  

 ○ 전문가는 중국 LED 산업의 갑작스런 성장을 정부 지원에 힘입은 결과물이라고 말함. 

  - 2012년 ‘12.5’ 규획에서 LED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 22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자하는 등 정부 

지원이 속속 출시됨. 

  - 2012년 10월 1일부터 100W 이상의 보통 백열등에 대한 수입판매가 금지되면서 일반 조명은 

시장에서 점점 도태됨. 

  ○ 2013년 2월 17일 발표된 ‘반도체조명 에너지절약 산업규획'에서는 중국 LED 산업발전에 더

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2015년까지 LED 조명산업 생산액 4500억 위안, 연간 30%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 중 LED 조명 응용제품의 2015년 생산액이 1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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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까지 60W 이상의 일반 조명용 백열등을 모두 도태하고 시장점유율을 10% 이하 하락 

  - 에너지 절약형 조명 등 전통적인 고효율 조명상품의 시장점유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며 LED 

기능성 조명상품의 시장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인상 

  - 이외 LED 액정광원, 경관(景觀) 조명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80% 이상으로 인상함. 

  

 ○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LED 산업은 규모 확장에 성공했지만 산업의 효과적인 배치에 실패

한 지원으로 지적받음. 

  - 2009년 선전시는 ‘선전시 LED산업 2009~2015년 발전계획 통지’를 통한 LED산업 재조정에 들

어갔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해 시행 4년 만인 2012년,  "선전시 LED산업 2009~2015년 발전

계획 통지" 폐지됨. 

  - 중국 LED 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해 과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기업의 과

잉 생산이 제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 이윤마저 하락했음. 

  - 또한, 진입 장벽이 높은 첨단기술 영역보다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저가 제품생산에 집중돼 산

업체계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거대한 규모, 그러나 핵심기술과 특허권 미비라는 시한폭탄을 안을 위험성 

  

 ○ 중국 LED 산업은 핵심기술 부족이 심각해 수입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함. 

  - 중국의 LED 특허권은 주로 산업시스템에서 핵심 영역이 아닌 중하류에 집중돼 있는데 중류의 

봉재와 하류 응용에서 특허권 신청 수는 총 특허권 신청의 64%를 차지함. 

  - 특허권 유형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LED 특허권은 주로 신상품과 외관 디자인을 위주로 하며 

발명성 특허가 적으며 실용성 특허권의 비중은 59%에 달하며 외관 디자인의 특허권은 15%를 차

지함. 발명성 특허권은 단 26%에 그침. (2013년 6월 7일, 中國工商時報 보도인용) 

  - 이외에 중국 LED 산업은 모조품의 충격으로 일반 브랜드화를 실현한 상품이 점차 그 ‘우세’를 

잃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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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모조품은 주로 저렴한 침과 전원장치를 사용하고 열 확산 면에서 기술적 한계 보이므

로 일시적 충격을 주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생산규모의 우세

와 가격대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시장 경쟁에서 최종 우승할 것이라고 중국의 전문

가는 강조함. 

  

 ○ 또한, 중국 기업의 LED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기술특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산업시스템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음. 

  - 2014년 1분기 중국의 LED 특허권 인정 수는 20만 건을 넘어섰는데, 

   그 중 광둥성은 5만 여 건에 이름. 

  - 중국의 LED 특허기술은 주로 중류의 봉재와 하류의 응용에 관한 특허권 신청수가 총 신청수

의 64%에 달함. 

  - 중국 LED 산업의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핵심기술의 부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핵심기술 특히 핵심적 특허권 미비 무제를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는 기업의 특허권에 인식을 

강화하는 데 진력 중 

  - 2013년 중국의 LED 수출규모는 688억 위안, 중국은 현재 시장 수요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LED 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함. 

  - 그러나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소송을 맞이한 것은 시간 문제라고 광둥성 

반도체 조명산업 연합혁신센터 무쓰룽(睦世榮)은 우려를 표시했음. 

  - 중국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LED 관련 소송

제기 사건은 20건에 달함. 

   * 같은 기간 내 세계 LED 특허권 소송 중인 사건은 20여 건 

  - 2014년 7월 25일 중국 ‘LED 산업 특허권 연맹’이 건립되고 중국 기업의 LED 산업의 특허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함. 

  - 연맹은 지재권 침해 리스크를 감소하고 중국 LED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특허권 인식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특허권 소송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연맹의 리원위(李文玉) 비서장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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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LED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추세를 이어갈 것이며 중국 내 정부 지원책과 국제적 환

경의 호황으로 그 발전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점차적으로 백열등을 도태시키는 로드맵’에 따라 2014년 10월 1일부로 중국은 60W 이상의 

일반 조명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또한, 2016년 10월 1일부로 15W 이상의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함. 

  - 전문가는 백열등이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므로 중국의 조명시장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

올 것이며 LED 조명등은 20~30%의 연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중국 LED 시장을 더욱 규범화하고 중국 정부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항상 모니터

링이 필요함. 

  - 중국 정부의 LED 산업 추진정책이 예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현실 

  -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보다 시장에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 

  - 중국 정부는 LED 산업에 직접적으로 팔을 걷고 추진하는 방향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시

장의 경쟁을 감독 관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LED 시장 진출을 염두한다면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중국 LED 산업은 여전히 핵심영역의 기술이 미비한 현황임. 그러므로 더 핵심적이고 선진적

인 기술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 LED 산업의 기업들은 모두 일정한 성장을 이루었고 심지어 상장한 기업들로 존재하므로 

중국 시장 진출 시 잠재력이 있는 중국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진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시장 진출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전문가에게 꼼꼼히 

자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중국신문왕(中國新聞網), LED inside, 互聯網消費調硏中心, 바이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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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미국 각 주 정부 고속도로 가로등 LED 교체 검토 

- 가로등 LED 교체 법안 채택 시 LED 수요 및 시장규모 증가 예상- 

- 니켈, 구리, 납 등 중금속 없는 친환경 LED 및 재활용 방안 관심 증가 - 

  

  

  

□ 주요 내용 

  

 ○ 2014 년 시장협의회에서 미국 고속도로의 현재 가로등 중 교체가 필요하거나 신규 설치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것을 최종 결의안으로 미국 정부에 제출함. 

  

 ○ LED 등은 효율성이 높아 현재 사용되는 나트륨등 및 형광등보다 수명이 길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소요됨. 

  

 ○ 현재 설치된 가로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200 만 대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양과 비슷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됨. 

  

□ 미국 조명시장 현황 

  

 ○ 2014 년 기준 조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20% 증가한 123 억 달러이며, 앞으로 5 년간 

연평균 5% 증가해 2019 년에 157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4 년 시장협의회(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에서 제출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시에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및 LED 추진 프로젝트가 주별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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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종류별 환경오염물질 함유량 

 

 
자료원: US Department of Energy 

 

 ○ 미국 에너지국 LED 보고서에 따르면 백열등(INC) 및 콤팩트 형광전구(CFL) 등에 함유된 

수은(Mercury)은 LED 등에는 없으나, 니켈, 구리, 납 외에 중금속 성분은 아직 LED 등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친환경 LED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니켈, 구리 납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쟁업체 현황 

  

 ○ 미국 LED 등 주요 생산업체로는 Phillips North America Corporation(18.7%), Aculty Brands 

Inc.(16.8), Cooper Industries Ltd.(5.3%), Hubbell Inc.(5.3%) 등이 있으며, 그 외 53.9%는 주로 

중소기업 및 수입업체로 구성됨. 

 

 미국 주요 생산업체 분류도 

 

자료원: IBIS World 

 



 Copyright 2014 ⓒ NTREE Testing Lab. All Rights Reserved.  

□ 주요 수입국 현황 

  

 ○ LED(발광 다이오드) 주요 수입국으로는 2013 년 기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순이며, 

중국은 작년 대비 14.27% 감소한 4 억 2700 만 달러, 일본은 작년 대비 9.66% 증가한 

3 억 1800 만 달러, 말레이시아는 24.03% 증가한 2 억 4800 만 달러 기록함. 

  

 ○ 한국 제품은 2013 년 기준 작년 대비 11.96% 증가한 4100 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LED 수입현황(HS Code 854140200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3/12 

 
  총계 1,250 1,212 1,204 100.00 100.00 100.00 -0.73 

 
1 중국 491 498 427 39.30 41.09 35.49 -14.27 

 
2 일본 290 290 318 23.20 23.93 26.43 9.66 

 
3 말레이시아 202 200 248 16.16 16.55 20.68 24.03 

 
4 대만 73 55 50 5.87 4.59 4.21 -8.94 

 
5 한국 28 36 41 2.26 3.05 3.44 11.96 

 
6 독일 31 24 21 2.54 2.05 1.83 -11.61 

 
7 영국 8 9 17 0.71 0.75 1.48 96.88 

 
8 멕시코 21 23 17 1.71 1.92 1.45 -24.60 

 
9 태국 29 21 16 2.34 1.79 1.38 -23.55 

 
10 캐나다 12 12 10 0.96 1.02 0.91 -11.0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 LED 프로젝트 현황 

  

 ○ 휴스턴 시는 2014 년 5 월 30 일, 도시 내 16 만 5000 개의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현존하는 가장 큰 LED 등 교체 프로젝트로 알려짐. 또한 

가로등뿐만 아닌 자전거 도로 길가에도 LED 등 설치를 계획함. 

  

 ○ 라스베이거스 시는 2011 년 6600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테스트 후 2013 년 도시 내의 

4 만 2000 개의 가로등을 나트륨 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해 시행 중이며, 이는 

매년 200 만 달러 가치의 에너지 비용, 보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음. 

  

 ○ 그 외 어스틴 시에서는 3 만 5000 여 개, 샌안토니오 시 2 만 개, 로스앤젤레스 시 7 만 

개의 가로등을 교체할 것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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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주요 도시가 1 만 개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해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개정안이 통과돼 실시됐을 때 이에 대한 LED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고속도로 가로등뿐만이 아닌 각 주 정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생 프로젝트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2010 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 LED 시장은 현재 과부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2014 년 시장협의회에서 결의한 LED 등 설치 의무화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면, 고속도로의 가로등 교체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산책로, 

도시 내 가로등, 산업용,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LED 등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출시된 LED 등은 수은 포함량이나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은 나트륨 및 백열등에 비해 

환경친화적 제품이지만, LED 등에 포함된 납, 니켈, 기타 중금속 등에 대한 독성 

위험요소는 아직 풀어야 할 환경문제로 남음. 따라서 납, 니켈, 중금속 등을 대체하는 

환경친화적 성분의 LED 제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기업은 앞으로 진행될 각 주, 도시 지방단체의 LED 프로젝트 참여기회 발굴을 위해 

미국 내 LED 관련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함. 

  

 ○ LED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샘플링 테스트를 통한 효율성 및 신뢰성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국 에너지국에서 운영하는 LED Lighting Facts 및 CALiPER 등의 제품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함. 

  - LED Lighting Facts: http://www1.eere.energy.gov/buildings/ssl/ledlightingfacts.html 

  - CALiPER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1.eere.energy.gov/buildings/ssl/about_caliper.html 

  
  자료원: IBIS World, Business Journal, Wall Street Journal, US Department of Energy, KOTRA 댈러스 무역관 의견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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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日 경제산업성 첨단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 발표 

- 표준화 정책 추진으로 신시장 창출, 기업 간 협력강화 도모 - 

- 경단련, 중소기업 등 민관협력을 촉구 - 

   

  

□ 첨단기술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5 월 15 일 경제산업성에서 ‘표준화 민관전략’을 발표 

  - 경제산업성은 본 계획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체제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관련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 본 계획안에 포함된 정책은 6 월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6 월 개정된 ‘신성장 

전략’에 적극 반영된 상태 

  

□ 첨단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요약 

  

 1)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를 구축 

  - 일본 정부는 일반재단법인 일본규격협회(JSA)가 국내표준(JIS) 및 국제표준(ISO/IEC)과 

관련해 원안 작성 및 국내심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예정 

  - 특히, 특정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제표준의 원안을 작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를 구축 예정 

  - 또한 기업별로 회사 전체의 전략 추진을 담당하는 최고 표준화 책임자(CSO) 직책을 

설정해 기술 표준화 정책 진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 

  - 일본 정부는 산업기술 표준화 성공 사례, 국제 동향 등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수집·정리해 정책 수행 주체에 배포할 것 

  - 또한 일반 사단법인 국제표준화협의회(ISF)는 기업 및 직책 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 

  

 2) 중소기업 기술 표준화 및 인증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 당국과 일본상공회의소, JSA 는 중소기업에 기술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상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표준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 표준 원안 작성을 위한 템플릿을 마련하고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 

  - 특히 JSA 는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 및 상시 운영하고 표준화를 통한 

사업전략을 제시, 앞으로의 사업 전개에 대해 조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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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준화 인재 육성 강화 

  - 정부와 JSA 는 기술 표준화 정책에 투입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IEC 분야의 연수제도를 

ISO 분야에도 도입하며 OJT 를 이 연수 제도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 

  - 정부, JSA 및 산업 각계에서는 관리직, 영업직, 신입사원 등 각 직책에 특화된 표준화 학습 

프로그램을 정비하며 특히 JSA 는 단기간에 국제표준화 심의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 정부와 JSA 는 ISO/IEC 중앙사무국에 채용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중앙사무국 채용 지원에 힘쓸 것 

  

 4) 국제 표준에 걸맞은 인증 기반 마련 

  -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진행되는 기술 

인증 및 시험 결과 발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증 기반을 

마련할 것 

  - 특히 ㎿급의 축전지 시스템 및 파워 컨디셔너, 생활지원형 로봇, 경비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는 조속히 인증기반을 정비할 것, 또한 Fine bubble, LED 조명기기, 재생의료 분야의 

인증기반은 표준화 진전 상황, 시장 동향을 참고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연계해 수시로 

인증 기반을 마련할 것 

  

 5) 아시아 각국과의 연계 강화 

  - 정부는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국의 국가규격 개발, 관련 분야 인재 육성, 

인증기반 정비를 지원하며 국제표준 공동개발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본 기획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주체의 대표자를 불러 모아 사업진행회를 

구성했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표준화 관민전략회의를 개최 

  

 ○ 이번 기획안에서는 일본이 기술 표준화 기반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사항을 볼 때 이번 표준화 전략이 

앞으로의 일본 경제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일본의 산업 분야 중 가장 강점인 분야인 첨단기술분야의 앞으로의 발전 행보 및 관련 

정책의 향방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선제 파악을 통해 관련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기회를 미리 대비해야 함. 

  - 이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과학기술의 첨단이자 생활접목형 기술산업이라 할 수 있는 

축전지, 생활지원형 로봇, 경비 제어시스템, LED 조명기기 등은 인증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관련 분야의 세부사항 파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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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일본 시장진출을 위해 연관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또는 M &A 와 같은 공격적인 진출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日本 經濟 産業省),  일간공업신문(日刊工業新聞)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Copyright 2014 ⓒ NTREE Testing Lab. All Rights Reserved.  

Ⅳ EXPO 2014 결산 

 

    ◆ 개요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LED & OLED EXPO 2014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

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엔트리 연구원에서도 직접 참가하여 많은 정보제공 및    

관련 상담등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TREE Newsletter 3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LED & OLED EXPO 2014 개최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 등록현황 

  - 15개국 ∙ 252개사 ∙ 580부스 ∙ 15,000여명  

  - 일(日)자별 등록현황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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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같이 둘째날과 셋째날이 가장 많이 붐비는 날로 집계되었습니다.   

방문자 통계 역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작년 규모는 13개국 260여개사 700부스였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와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어 방문 인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 지역별 등록현황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지역별 등록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참가인원이 기타  

지역 참가 인원과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박람회에서도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서울, 경기권의 집중화가 이어졌는데요. 올해도 역시 .과반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조명 분야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가 눈에 띕니다.  

 개최 장소도 경기도 일산 (KINTEX)이라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업체 관계자분들도 국제 공항 (인천 국제 공항)과 가까운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최 장소도 비슷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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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지방의 집중화와 더불어 기타 12%가 눈에 띕니다.  

방문 특성상 특정 지역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상태를  

기타라는 명목으로 12%를 차지하였습니다.   

예년 박람회에 비교하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화 지속 

                    ∠ 대전/충청 비율 상승  

                    ∠ 해외 비율 유지 

이런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발을 넓혀 해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륙별 등록현황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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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별 등록 및 참가인원은 역시 아시아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명 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전 미주(美洲)∙서유럽 위주의 한정된 시장을 벗어나 시장확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박람회 개최국가인 한국도 아시아의 중심을 

표방하고 있기에 시장확대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박람회를 지향하는 현실에 대륙별 참가 인원이 좀 더 

다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 참관객 구분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이번 박람회에서도 국내바이어의 비율이 87%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국내 일반 관람

객이 8.6% 이며, 그 다음으로 해외 바이어 순이었습니다. 국내최대 규모의 LED관련  엑스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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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반인 대상으로는 평일(화,수,목,금)에 진행된다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창기부터 누누이 지속되어온 사항입니다.  원래 특정 산업에 관한 박람회는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차원에서 일반인 대상을 

상대로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초창기 관련 

산업관계자들이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 회사별 참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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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제조업체. LED관련 산업 조명에 있어 중심은 단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무려 제조업체의 참여비율이 반수가 넘었다는 점은 LED조명산업에서 제조업체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제조업체 중심의 제조업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업 

으로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엔트리 연구원은 이런 서비스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관람목적 및 관심분야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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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과 시장 동향조사가 70%가 넘게 차지하였습니다. 

박람회의 목적이 바로 해당 산업에 관한 정보수집입니다.   

원래 엑스포 박람회는 한곳에 모여있는 집적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 및 동향파악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빠져서는 안될 필수적인 과정입니

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니까요.  

한가지 바램은 구매 및 신규 거래처에 대한 기회가 더욱 확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람회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참가업체 및 관계자들은 좀 더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초창기 시절 단순히 시장정보 파악에 의의(意義)를 두었다면, 어느 정도 회(回)가 거듭

날수록 실질적인 매출향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최측도 이점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단순 제조업을 넘어 그에 파생된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지만서도 그래도 본질은 여전히 해당 조명 

부분(LED Lighting, LEDs)입니다. 많은 제조업체에서 각각의 기술과 고유영역을 선보이면서 종합적

인 LED조명관련 산업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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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관련 산업에서 다양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단순 LED 제품을 넘어 파생부품 및 해당 장치쪽으로 응용한다는 점은 기업의 수익성 제고 측면

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참가 만족도 및 차기 참여여부

 

※출처 www.ledexpo.com 2014년도 exhibition 

 

참가업체의 만족도 역시 예년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 과반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하지만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현재 LED 엑스포 자체가 단순 무료입장이 

아닌 유료 입장을 바탕으로 하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각각의 세션 강의와 더불어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결론은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업체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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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하기에 이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결론은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업체들도   

어느정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하기에 이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익숙함과 더불어 매년 새로움을 바라는 고객들의 높은 욕구에 주최측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

니다.  그래도 별다른 사고없이 무사히 운영하신 주최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맺는 말씀  

 이번 LED&OLED EXPO 2014는 예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통신 융합(IT convergence)과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로서의 접목이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히 LED조명 자체의 성능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본연의 기능에 

더 나아가 타(他)분야로서의 융합이 화두(話頭)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시장확대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보급과 더불어   

성장기를 거쳐간 산업단계에서 결국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책은 바로 

기타분야로의 진출이겠지요.  

 규모면에서 전체적인 참가업체수(數)는 비슷한 규모(2013년 260개, 2014년 252개)였지만, 부스는 

(2013년 700부스, 2014년 580부스)감소된 상황입니다.  해외 방문 국가는 13국가에서 15국가로   

소폭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좀 더 내실있는 박람회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규모의 증가를 

넘어 참여업체의 만족도에 더 중점을 두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최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주)엔트리 연구원은 LED조명 제조업체 및 관련 기관들의 인증관련 애로사항 및 전문상담

에 작은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LED EXPO 2014 박람회 특집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 박람회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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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알 림 마 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일자: 2014년 7월 31일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3년 7월 30일 일부 개정 / 2014년 7월 31일 시행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2014년 7월 16일 일부 개정 / 2014년 7월 31일 시행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2014년 7월 31일 일부 개정 / 2014년 7월 31일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용품 등의 범위 

  1) 기존 

- 기존 교류전원 50볼트 이상 1천 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제품 

2) 변경 

- 

개정 규정의 대상 제품 중 일부의 품목을 제외 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 

<세부 대상용품은 관련 법규 참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내 부칙 제 2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와 

        별표 2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내 부칙 제 3조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와 별표 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내 부칙 제 4조의 공급자적합확인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와 별표3의 2 공급자확인대상전기용품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 안전인증의 신청 

1) 신설 

-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인증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함 

   

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23조의 2 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용어  

등 개정 

1)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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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 

2) 변경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제도가 운영되어,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이 가능 

 

하도록 개정 

 

<끝> 

 


